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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 

천 링  북경대학교 교수

  2014년, 제38회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중국과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제출한 ‘실크로드: 장안-톈산 회랑 도로망’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47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실크로드는 초국가연속유산으로 경로유산에 속한다. 

그 길이는 약 8700km에 이르며, 총 33곳의 다양한 유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중국에 22

곳의 고고학, 고건축 등의 유적이 위치해 있는데, 하남성(河南省) 4곳, 섬서성(陝西省) 7곳, 

감숙성(甘肅省) 5곳, 신장 위구르 자치구(新疆維吾爾自治區)에 6곳이 있다..

  실크로드는 동서양이 융합하고 교류하는 소통의 길로, 약 2000년 동안 인류의 번영을 위

하여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기원전 2세기부터 16세기에 있었던 유라시아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의 교류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목 문명과 농경 문명 간의 교류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 장

거리 무역으로 발전한 소도시와 도시, 수리 관리 시스템이 뒷받침한 운송 무역 등도 좋은 예

다. 실크로드는 장건(張騫)의 서역 원정 등 중대한 역사적 사건과 깊은 관계가 있다. 불교, 

마니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와 같은 종교와 도시계획 구상 등이 고대 중국과 중앙아시아 

등지에 전파된 사실 또한 이를 반영한다.

  필자는 일부 고분만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후에 대한 인간의 상상이 담겨 있는 고분, 특히 제왕과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 묻혀있는 고분 안에는 다량의 문화 적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러한 고분들

의 가치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는 일은 일반인들이 실크로드 세계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 

1

  실크로드가 가장 번성했던 황금기는 바로 당대(唐代)이다. 제국의 통치자로서 당의 군주

는 실크로드를 추진하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당 왕조와 거의 동시대에 있었

던 돌궐 칸국은 일찍이 유라시아 초원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진 ‘통치자’였다. 필자는 당

의 군주와 돌궐 칸(khan)의 능묘(陵墓)를 선택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가치를 고찰하고 고증 해석하려 한다. 

  당(唐) 황제 20명 중 18명은 섬서성에 묻혀 있고, 1명(소종, 昭宗)은 하남성에 다른 1명(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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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哀帝)은 산동성에 묻혀 있다. 섬서성의 ‘18좌 당 제릉(唐帝陵)’은 섬서성 관중(關中) 지역 

웨이허 강(渭河) 북건현(北乾縣), 예천(禮泉), 경양(涇陽), 삼원(三原), 부평(富平), 포성(蒲

城)의 6개 현에 분포하고 있어 이를 ‘관중 18릉’이라 부른다. 

당 18릉 중 태종 소릉(太宗昭陵)과 고종 건릉(高宗乾陵)에는 왕실을 호위하는 신하인 번신

(藩臣) 의 석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바다. 이에 예로부터 

많은 문인들이 소릉의 여섯 마리 준마를 뜻하는 ‘소릉 육마(昭陵六駿)’를 시로 지어 노래하

기도 했다.

  반면 당 왕릉 번신(藩臣) 석상의 출처와 의의에 관한 토론은 그다지 많지 않다. 필자는 당 

왕릉 번신(藩臣) 석상의 설치가 당 왕조와 돌궐 사이의 문화 교류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생각한다. 

  한나라 이후 중국 황제릉은 대체로 신도(神道)위에 능묘를 지키는 무인석 옹중(翁仲)과 각

종 신수(神獸)들을 배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사실 제릉에 설치하는 변방 제후국의 신

하를 뜻하는 번신상(藩臣像)은 이미 당 태종 소릉에 도입한 제도이다. 

소릉원(昭陵園) 안에 놓여있는 14번 군장 석상(十四蕃君长石像)과 북사마문(北司馬門)에 

설치된 육마(六駿)가 당 능원(陵園)에 쌍으로 열 지어 세우는 번추(蕃酋) 석상과 북신문(北

神門) 밖에 설치하는 장마(仗馬) 의 선례를 열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릉과 건릉에만 번신 석인상(石人像)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당릉(唐陵)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당 황제릉에 번신 석상이 세워져 있

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릉(唐陵) 소수민족 우두머리 석상(蕃酋)은 일반적으로 신도(神道) 석각(石刻)의 가장 북쪽

에 위치한다. 후대 당릉은 소릉에 번신상(蕃臣像)을 세우는 제도를 이어가지만 위치는 조금 

묘호 (廟號, 임금의 시호)  능(陵) 번신상(蕃臣像)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고조 (高祖)

태종 (太宗)

고종, 측천무후(高宗, 則天武后)

중종 (中宗)

예종 (睿宗)

현종 (玄宗)

숙종 (肅宗)

대종 (代宗)

덕종 (德宗)

순종 (順宗)

헌종 (憲宗)

목종 (穆宗)

경종 (敬宗)

문종 (文宗)

무종 (武宗)

선종 (宣宗)

의종 (懿宗)

희종 (僖宗)

헌릉 (獻陵)

소릉 (昭陵)

건릉 (乾陵)

정릉 (定陵)

교릉 (橋陵)

태릉 (泰陵)

건릉 (建陵)

원릉 (元陵)

숭릉 (崇陵)

풍릉 (豊陵)

경릉 (景陵)

광릉 (光陵)

장릉 (莊陵)

장릉 (章陵)

단릉 (端陵)

정릉 (貞陵)

간릉 (簡陵)

정릉 (靖陵)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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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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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 즉 번신상은 북사마문 밖에서 주작문(硃雀門) 밖에 있는 신도(神道) 북측으로 이

동하고, 옹중(翁仲)과 신수(神獸) 계열의 일부가 된다. 비록 중종 정릉, 예종 교릉, 숙종 건

릉, 덕종 숭릉, 경종 장릉 등지의 번신 석상 방향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번신상은 옹중과 마

찬가지로 신도(神道) 북단에 동서향 방향으로 나열된다. 

  건릉 석인(乾陵石人)을 당 고종의 장례를 돕는 번신(蕃臣)으로 바라보는 것이 오랫동안 전

해져 내려오는 견해다. 필자는 당릉에 번신상(蕃臣象)을 설치하는 것이 태종 소릉에서 시작

되기는 했지만, 후대에도 계속 그 방법을 사용해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릉 석인의 의의

를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 우리는 그 원형인 소릉부터 살펴봐야 한다.

  소릉에 번신 석상을 설치한 취지는 『당회요(唐會要)』 에 상세히 풀이되어 있다. 『당회요』 

권 20 『능의(陵议)』편에 ‘당 고종(唐高宗)은 선대 황제의 훌륭한 공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장인에게 돌을 다듬게 하고, 여러 소수민족 군장에 대해 적게 하였다. 정관(貞觀) 중기에 투

항하여 귀화한 자들의 형상과 그 관직명을 새긴다.’라고 적혀 있다. 건릉 석인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도 바로 이와 같다. 후대 여러 제릉(帝陵)에 계속 번신상(蕃臣象)이 세워지지만 아

마도 대부분은 형식적인 제도적 관습에 그쳤을 뿐, 본래 갖고 있던 취지는 사라졌을 것이다. 

  투항한 귀화자의 석상을 무덤 앞에 세우는 것은 돌궐의 풍습이다. 이 풍습은 미누신스크 

분지 금석병용시대의 오쿠네보 문화(Okunevo culture, 남시베리아 청동기 문화)까지 거슬

러 올라간다. 그러나 6~8세기 사이에 북방 초원에서 유일하게 돌궐에서만 이 방법이 유행했

다. 당릉에 번신 석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늦다. 그러므로 역사적 배경과 시

간의 전후 그리고 구상의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당릉에 세운 번신 석상은 돌궐의 줄돌(殺人

石, balbal) 전통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생전에 죽인 적장의 수만큼 돌을 줄지어 세우는 줄돌(balbal)로써 무

덤 주인의 공적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돌궐 고분 문화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돌

궐 무덤 앞에 있는 석인은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죽은 자를 대표하는 우상(偶像)의 형태

로 상당히 정교하게 조각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죽은 자가 생전에 죽인 대상을 형상화한 

현존 수량 위    치 방  향

태종 소릉(太宗 昭陵) 14 북사마문(北司馬門) ？

고종 건릉(高宗 乾陵) 61
주작문(硃雀門) 궐 북

신도(神道) 양측
동, 서

중종 정릉(中宗 定陵) 2 유대(乳台, 제왕의 선릉 의장물) 이 궐 유적의 북쪽 ？

예종 교릉(睿宗 橋陵) ？ ？ ？

숙종 건릉(肅宗 建陵) ？ ？ ？

현종 태릉(玄宗 泰陵) 1 남신문(南神門) 밖 서쪽 열 동

덕종 숭릉(德宗 崇陵) ？ 주작문(硃雀門) 밖 ？

경종 장릉(敬宗 莊陵) 8
남, 동남, 

신도(神道) 석각 북측 
？

의종 간릉(懿宗 簡陵) 2 신도(神道) 북측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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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통 간단하게 돌만 세운다. 후자가 바로 당릉에서 모방한 형태이다.

2

  돌궐 제2 칸국 능원(陵園)은 당릉(唐陵) 구조의 영향을 받아, 석인(石人)이 신도(神道) 양

측에 배치되어 있다. 이는 돌궐 능원이 한족(漢)에 동화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 외 여

러 부분에서도 돌궐 능원의 한족 동화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사실, 돌궐 능원의 동화 과정

은 돌궐 제1 칸국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부그트 비(碑), 닐리 카간 석인(石人), 빌개 카간 비(碑), 퀼테긴 비(碑), 톤유쿠크 비(碑) 등 

여러 비문 앞에서 평기와, 와당(瓦當) 조각, 기둥 흔적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흔적들은 비문

을 보호하는 비각(碑閣)과 같은 건축물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러한 방식은 중국 중원

(中原) 지역에서 비롯된다.  

  돌궐 제1 칸국 능원은 현재까지도 중앙에 위치한 신전(獻殿, 제사를 지내는 건축물)이 발

견되지 않았다. 문헌 기록으로 볼 때, 제1 칸국 시기에 신전은 응당 있어야 한다. 타스파르 

카간 능(陵)에는 한나라(漢) 방식을 사용해 만든 거북 모양의 받침돌(龜趺石碑)이 있는데, 

이로 살펴보아도 당시 신전을 짓는 건 가능했다. 또 타스파르 카간 능원(陵園) 중앙에 세워

져 있는 돌로 둘러싼 무덤 주변에서 소량의 기와 조각이 발견됐다. 이 역시 신전과 관련 있

을 것이다. 돌궐 제2 칸국 시기에는 대형 능묘(陵墓) 중앙에 신전을 세우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일반 고분에는 이러한 신전 건축물이 없다. 

  중국의 문헌 기록과 돌궐의 비문(碑銘)은 모두 중국 중원의 장인들이 돌궐 제2 칸국 능원

(陵園)의 설계와 건설 작업에 참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퀼테긴 비(碑) 북쪽 면 13 행 에

는 ‘한(漢) 황제의 외삼촌인 장장군(張將軍)이 능묘를 건축한다. 돌에 글을 새기고 그림을 그

려 비석의 비문을 갖춘다.’라는 내용이 있고 동북쪽 면 에는 ‘퀼테긴이 양의 해 17일에 서거

하였다. 우리는 9월 27일에 그의 장례를 치렀다. 능묘, 조각, 회화와 비문은 원숭이 해 7월 

27일에 완공되었다.’라는 내용이 있다. 

  빌개 카간 비(碑) 북쪽 면 14행 에는 ‘그 후, 내가 사람을 보내 한 황제에게 많은 화공과 조

각가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한 황제는 내 요청을 거절하지 않고, 궁중 화공을 보내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훌륭한 능묘(陵墓)를 만들어 능묘 안팎에 정교한 그림으로 장식하라고 하였

다.’라는 내용이 있다. 퀼리초르 비(碑) 동쪽 면 12행 에 ‘사람을 시켜 그에게 바치는 초상화

도 그리고 비석도 만들라고 하였다.’라는 내용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은 『수서(隋書)』의 기록에서도 실증된다. 빌개 카간 능에서 발견한 수렵

문(狩獵紋) 기와, 퀼테긴 신전(獻殿) 내 부부 좌상, 톤유쿠크 신전 유적에서 출토된 점토 인

형 등등. 이것들은 모두 문헌과 비문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실증하고 있다. 

  초기 돌궐 고분의 석각(石刻)은 석인(石人)과 줄돌(殺人石) 두 종류뿐이다. 돌궐 제1 칸국 

타스파르 카간 능원부터 한(漢) 방식의 비석과 거북 받침돌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돌궐 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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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능원의 비석은 모두 등이 휘어있는 거북 받침돌이다. 부그트 비(碑) 머리 부분(碑額, 비

액)에는 늑대가 어린 남자아이를 젖먹이는 그림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모두 한나라 방식의 

뿔 없는 용 무늬이다. 

  제2 칸국에 들어서자 돌궐 대형 귀족 묘는 한발 더 나아가 중원 지역의 옹중(翁仲)과 석양

(石羊) 등 석상생(石像生)을 도입한다. 돌궐 대형 능묘들이 중원에서 건축하는 신전을 모방

한 후부터 무덤의 주인을 상징하는 석인(石人)의 위치도 신전 가운데로 옮겨진다. 퀼테긴 묘 

신전에서 출토된 퀼테긴과 그 아내의 두상이 이러한 변화를 증명해주었다. 

  제2 칸국 대형 귀족 능묘에서 두 번째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바로 능묘와 신전 사이

의 신도(神道) 남북 양측에 석인(石人)을 줄지어 세우는 것이다. 이 석인은 무덤 주인을 본

뜬 것이 아닌 무덤을 지키는 옹중(翁仲)으로 되어있다. 옹중석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가슴

에 잔, 단지, 사발, 병 등 용기(用器)를 들고 있는 전통 돌궐식 석인(石人) 양식과, 지팡이나 

칼을 짚고 있는 추가된 양식이 있다. 퀼테긴 능묘에서 발견된 석인은 짧은 지팡이를 가슴팍

에 들고 있었다.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돌궐인 형상도 판지켄트 벽화에서 볼 수 있다.  

  석인은 입식과 좌식 두 종류가 있는데 순서 없이 배열되며 명확한 규칙이 없어 혼재된 양

상을 보인다. 또한 당릉(唐陵)처럼 아주 질서 정연하고 체계적인 것과도 거리가 멀다. 돌궐

식, 한나라 방식 두 종류의 석인이 한데 섞여있는 것은 통치자가 돌궐과 한(漢)의 상이한 문

화적 요소를 통합하려 했던 노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질서 정연하지 않은 배열은 또한 이러

한 통합 과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3

  필자가 고찰한 바에 따르면, 당 군주의 제릉과 돌궐 카간의 릉(陵) 사이에는 ‘상대를 거울

로 삼아 서로 배우는’ 매우 흥미로운 관계가 존재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당 이후의 중국 고

대 왕조 능묘 방식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돌궐 칸릉의 관념과 구도를 바

꾸어 그 영향력이 몽고족이 통치한 원나라 시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필자는 

토번(吐蕃)과 고구려 왕릉도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계는 상이한 민족, 문화, 생산 방식을 보이는 문화교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농경 문명과 유목 문명의 문화를 이해하며 교류하고 융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

치를 지닌다. 또한 실크로드가 문화 소통의 길이라는 진정한 의미도 잘 드러낸다. 이러한 상

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크로드에 내재되어 있는 유산적 가치와 심도있는 의미를 바

라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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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신 희 권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가야 제국의 영역 내에는 780여 개소의 고분군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 고분군 내에 분포하는 고분의 수는 수십만 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분군들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부터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까지 고구려·백제·신라

와 공존하면서 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야 고분은 기록이 턱없이 부족한 가야의 역사를 고고학적으로 증명해 줌으로써 가

야의 실체와 문화적 특성을 입증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

다. 이러한 가치가 인정되기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범국가적으로 기

울이고 있는 것이다. 

  본 학술대회의 목적 또한 세계유산적 관점에서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가야 고분의 역

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도출해 내

는 데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토론자로서 발표자에게 가야 고분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발표자는 능제의 특성에서 석물의 배치와 헌전의 건립 등의 측면에서 당 황제릉과 돌궐 칸릉 

사이에 상호 영향이 있었음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당 이후 중국 역대 왕조 능묘

의 품격과 배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돌궐 칸릉의 이념과 배치에 변화를 주어 몽원시대까

지 유지되었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번, 고구려의 왕릉 또한 이러한 상호 과정에 주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족군, 문화, 생계 양식간의 문화 교

류 내용이야말로 실크로드가 가지는 진정한 숨은 가치라고 그 의미를 역설하였다. 

  이러한 가치는 세계유산 등재기준 ⅱ)[오랜 기간에 걸쳐서 혹은 세계의 특정 문화권 내에

서 건축이나 기술, 기념비적인 미술품 제작, 도시 계획 혹은 조경 디자인 등의 발전에 관한 

인간 가치의 중요한 상호 작용을 잘 보여주는 것]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록 당대 황제릉과 같은 규격과 석물 배치 등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가야 고분이 가지는 동아시아 묘제의 위치와 교류적 관점에서의 역

할이 어떠하다고 보시는지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가야 제국의 역사 또는 가야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물적 증거로서의 가야 고

분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의 의지와 노력은 높이 살만 하다. 이에 가야 

고분이 지니고 있는 묘제적 특징이나 유적의 입지·경관적 특성, 유물 부장 등에서 엿보이

는 가야 문명의 제 측면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가야 고분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제대

로 부각함으로써 조만간 가야 고분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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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唐)대 제릉과 그 유산적 가치」에 대한 토론문

정 재 훈  경상대학교 교수

  陳凌 교수의 발표문은 당대 제릉에 보이는 문화 교류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것을 통해 이것이 실크로드 문화 유산으로서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자 했다. 진교수는 먼저 돌궐 묘제의 석인이 당 제릉에 남아 있는 蕃臣石人像 제작에 끼친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6세기 중반 돌궐제국의 등장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본격화되

면서 문화적인 교류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7

세기 후반 돌궐이 부흥한 이후 당조의 영향을 받아 사당과 같은 건물과 제릉에 보이는 석물

이 제작하는 묘제가 돌궐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당 제릉과 돌궐 묘

제의 상호 영향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발표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의문이 들어 질문을 해보려고 한다.

  1. 돌궐 묘제의 당 제릉에 대한 영향이 그 이전 북조 시대와 수대의 제릉에 나타나지 않다

가 당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당 제릉의 양상은 북조 이래 기존의 제릉과의 관계 속에서 어

떤 발전을 했는가 하는 점이 보다 중요한데, 단지 석인의 존재만으로 당 제릉의 성격에 돌

궐의 영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중요한 분석 대상인 6세기 후반에 만들어진 부구트 유적

엔 귀부와 석비가 있지만 돌궐 묘제에서 중요한 묘주의 석인이 없고 단지 발발만이 있을 뿐

이다. 이것은 전형적 돌궐의 묘제라기 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오히려 당조 성립 이전 북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양상과 당 제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더 구체화했으면 한다.

  2. 680년대 후반 돌궐이 당조의 羈縻支配에서 벗어나 다시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게 된 이

후 돌궐의 묘제에 당 제릉의 양식이 일부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

다. 하지만 당의 묘제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은 이해되나 개별 묘제는 다양한 양상으로 돌궐

적 특징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 빌게 카간이나 퀼 테긴의 묘제의 경우엔 당조의 기술자가 제

작함에 따라 그의 영향이 아니라 그의 양식에 따라 제작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점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별 묘제에 대한 당조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 의미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미 日本의 林俊雄가 정리한 것처럼 돌궐의 묘제는 유적에 

따라 개별적 양상에 다양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단순하게 당조와 돌궐이라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문화 비교 정도로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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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론에서 농경과 유목 문명이 융합하는 것이 실크로드 문화의 진정한 함의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한다. 왜냐하면 발표문

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 실크로드의 가치를 두 세계의 융합이라는 점에서 접근하고자 하

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진교수가 설정한 실크로드의 의미와 성격을 정확하

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